
파라코제초제“적신호"
고성장 불구 수요 한계 … 글루포시네이트 급부상

국내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파라코액제 제초제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꾸준한 성장을

해왔으나 향후 시장전망은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파라코액제는 감귤·포도·사과 등의 과수용제초제로 널리 사용돼 오다

벼농사·밭작물·철로변 등의 비농경지 등으로 용도가 확대, 지속적인 수요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제초제중 세계 최대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파라코액제는 국내에 소개된지 벌써 2 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 아직까지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것은 약효와 가격면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으

로 풀이된다.

실제로 파라코액제는 경쟁품목인 글라신 및 글루포시네이트의 3 0 0㎖기준 2 3 0 0원대에 비해 1 5 0 0원으

로 월등히 쌀 뿐만 아니라 약효도 오히려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접촉형인 파라코액제는 잡초를 뿌리채 죽이지 못하는 단점 때문에 다년생의 경우에는 이형성

제초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년생보다는 일년생 잡초가 대부분인 국내 환경여건으로 인해 이 또한 별문제가 안되는 것

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고성장을 구가해왔던 파라코액제의 전망은 그리 밝지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동안 파라코액제는 용도 다양화로 신수요를 창출해 왔으나 앞으로 더이상 확대가 불가능하고 글

루포시네이트 등의 신농약이 급속히 시장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루포시네이트의 경우 국내에 소개된지 3∼4년 밖에 안된 신세대 제초제로서 빠른 속도로 파라코

액제를 뒤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루포시네이트 9 3년 수요는 9 1 4톤으로 9 2년 7 9 1톤에 비해 16% 신장했고 9 2년은 9 1년 5 4 7톤대비 무

려 4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함께 파라코액제의 시장전망이 어두운 또다른 이유는 생활수준 향상과 농촌 노동력 감소로 인

해 제초제 살포 횟수가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9 4년을 기점으로 파라코액제는 수요한계를 드러내며 점차 감소세

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로 파라코액제 9 4년 총수요는 9 3년에 비해 4% 증가한 7 0 0 0톤에 이르고 있으나 농민들이 사용한

실수요가 아니고 농협이나 대리점에 출하된 양으로써 현재 재고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는 9 4년 극심한 가뭄 탓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파라코액제 시장이 정점에서 하향세로 전환되

는 시점임에 틀림없는 것으로 농약관계자들은 진단하고 있다.

파라코액제 9 4년 수요는 7 0 0 0톤으로 9 3년 6 7 7톤에 비해 4% 증가했고 9 3년은 9 2년 6 2 6톤대비 8% 신

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파라코액제 9 3년 기업별 매출현황을 보면 한농이 3 5 0 0톤으로 1위를 차지했고, 동양화학이 1 6 3 0톤,

삼공화학 4 0 0톤, 영일화학 3 8 0톤, 동방아그로 3 4 0톤, 전진화학 3 3 0톤, 기타 4 2 0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화학저널 1 9 9 4 / 1 0 / 1 0 >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증감률 수량 금액 증감률

1 9 9 1 1 9 9 2 1 9 9 3
구 분

파로코액제 6 , 4 2 5 2 8 5 6 , 2 6 3 2 8 7 ▽2 . 5 6 , 7 6 7 3 3 0 8 . 0

국내 파라코액제 수요현황 (단위 : M/T, 억원, %)


